
우 리 말 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말이 

있다. 그뿐인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

다는 말도 비슷한 속담이다. 정말로 어릴 

적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일생을 짐작해 

볼 수 있을까?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의 

남조 송(宋)나라에서 황제에 올랐다가 첫 

번째로 쫓겨난 사람이 있었다. 역사에서

는 이를 전폐제(前廢帝)라고 불리는 유자

업(劉子業)이다. 유지업은 16살 되던 해

에 그의 아버지 유준(劉駿)이 11년 동안 

황제 노릇을 하다가 겨우 35세 되던 해에 

죽자 그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다.

이 시대에는 이른 바 자유주의가 성행

하던 시기였다. 이른 바 죽림칠현의 영향

을 받아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멋있다

고 보던 시대였다.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멋대로 하는 것을 숭상한다고 하여도 나

라를 이끌어 가야하는 황제는 나라의 중

심이므로 그 좋은 자유보다 자기를 얽어 

매는 법도를 지켜야 나라가 제대로 된다. 

만약에 나라의 중심인 황제조차 이러한 

풍조에 휩싸인다면 그 왕조는 위태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자업은 황제에 오르는 시점부

터 멋대로 행동하였다. 유자업이 황제에 

오른 것은 그의 아버지 효무제 유준이 죽

은 다음에 바로였다. 황제의 자리는 한 시

간도 비워 놓을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주

검을 옆에 두고 서였다. 사실 태자 유자업

이 황제에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법

도였지만,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죽음 앞

에서는 최소한도의 슬픔을 느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었다.

그런데 그의 모습

은 그렇지가 않았

다. 이부상서 채흥

종(蔡興宗)이 친히 

황제의 옥새와 인수

를 받들었으며 태자

가 그것을 받았는

데, 거만하고 게으

르며 슬퍼하는 모습이 없었다. 아버지의 

상(喪)을 당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 

이를 보고 나온 채흥종이 사람들에게 말

하였다. 룕옛날에 노(魯)의 소공(昭公)이 

슬퍼하지 않자, 숙손목자(叔孫穆子)가 그

가 끝을 마치지 못할 것을 알았다. 가정과 

국가의 재앙은 바로 여기에 있다!룖

채흥종은 옛날 춘추시대의 사례를 들어 

말한 것이다. 춘추시대에 노나라의 양공

(襄公)이 죽었는데 소공(昭公)이 추대되

었다. 이를 본 숙손목자(叔孫穆子)는룑이 

사람은 상중(喪中)에 서러워하지 않고 서

러워해야 할 때 기쁜 용모를 하고 있다.룑

라고 하며 소공의 최후가 좋지 않으리라 

단정하였던 일이 있는데, 채흥종은 유자

업을 보고 그 최후가 좋지 않을 것을 예

언한 셈이다.

이러한 일은 유자업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 위독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

였다. 그의 어머니 태후가 병이 위독하게 

되자 아들인 황제 유자업을 불러 오게 하

였다. 어머니로서는 임종을 앞 둔 마당이 

당연히 그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

리되면 아무리 바빠도 열일을 제쳐 놓고

라도 달려가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

다. 이것은 무슨 법도에 얽매여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위독하여 보자는 

전갈을 받은 유자업은 말하였다. 룕병자의 

방에는 귀신이 많은데 어찌 갈 수 있는

가!룖라고 하며 임종을 거부하였다. 이 말

을 전해들은 그 어머니 태후는 화가 났다. 

룕칼을 갖고 와서 나의 배를 갈라라. 저렇

게 비린내 나는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었는가!룖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저

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그 

후 바로 태후는 죽었다.

이러한 사람이니 그가 행한 정치인들 

오죽했겠는가? 그를 황제에 오르게 한 채

홍종이 간언을 했지만 듣지 않았다. 쓴 약

은 입에 쓴 법인데, 황제에게 올바르게 하

라고 간언하는 사람을 멀리 하였다. 그리

고 그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권력을 행사

하게 하니 정치는 점차 어지러워졌다. 그

리고 결국 쫓겨났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책임 없는 자유가 가져다 준 결과다. 책임 

없는 자유! 요즈음도 유행하는 풍조다. 그

것이 일시적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결

과는 뻔한 것이 아니겠는가?

 (다음호에 계속)

매창은 조선조의 기녀(妓女)시인으로 

어느 면에 있어서는 황진이와 함께 쌍벽

을 이룬다. 매창은 1573년 부안현의 아전

이었던 이탕종(李湯從)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가 태어난 해가 계유년이었기 때

문에 이름을 계생(癸生)이라고 하였다. 

보통 신분계층이 낮은 태생은 그가 태어

난 달(月)을 기준으로 이월(二月)에 태어

나면 이월이라 이름 짓고 삼월(三月)이면 

삼월이라고 이름을 붙인 경우를 볼 수 있

다. 그녀는 태생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어

쩔 수 없이 기생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

닌가 생각된다. 그리하여 기생의 필수 현

악기인 거문고를 배웠고 소리와 춤을 배

웠다는 것은 자연스런 단계였다고 본다.

그녀가 한시(漢詩)에 능한 재주를 보인 

것은 그녀의 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웠다

고 하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불과하

다. 그러나 그녀의 한문 시구에 나타난 중

국고사 인용부문은 대단한 학문의 깊이

를 가늠할 수 있다.

매창은 그녀의 자호이며 당시 문인들

과 벼슬을 한 지방관들이 붙인 애칭은 계

랑(桂娘)이라는 명을 붙였다. 그의 자는 

천향(天香)이다. 계랑은 기생이 되었다고 

하여 자기 몸을 허수히 버리지 아니하였

고 오히려 절개가 곧았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 황진이는 송도에서 박연

폭포 벽계수와 함께 송도 3절이라고 이름

난 것과 같은 계랑의 처신은 알만하다. 계

랑의 매창이라는 호는 설중매화를 지칭

한 곧은 절개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계랑이 읊은 시중(詩中)에는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과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

이 더욱 절실히 표현되어 있고 당대의 문

인들과 주고 받은 시구에는 이런 것이 더

욱 잘 나타나고 있다.

그녀가 당시 시를 잘 짓고 애정관계로 

사귀었던 한양의 촌은(村隱) 유희경(劉

希慶)이 있었다. 그와 다년간 시를 짓고 

애정을 가지고 교류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1600년대 초에는 당대의 뛰어난 

문인 김제군수 묵재(黙齋) 이귀(李貴), 

홍길동전을 쓴 성소(惺所) 허균(許筠), 

전라관찰사 한준겸(韓浚謙), 부안현감 윤

선(尹鐥) 등이 매창과 시를 주고받았다. 

또한 매창 시를 노래한 이원형도 시를 지

었고 매창을 칭찬하여 시 한수를 지어준 

석주(石洲) 권필(權韠 1569년-1612년)공

도 있다. 석주(石洲)공이 매창에게 지어

준 시는 증천향여반(贈天香女伴)이라는 

시제로 다음과 같다.

선자불합재풍진(仙姿不合在風塵) 독포

요금원모춘(獨抱瑤琴怨暮春)

현도단시장역단(絃到斷時腸亦斷) 세간

난득상음인(世間難得賞音人)

매창에 대한 한 가지 일화는 부안현감

이었던 윤선을 사모하여 성황산 기슭에 

세워진 윤선의 선정비 옆에서 거문고를 

뜯으며 산자고 노래를 불렀다는 애달픈 

이야기가 전하여 오고 있다.

매창은 1610년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유언에 의하여 거문고와 

함께 묻혔다. 당시 그곳은 부안읍에서 남

쪽으로 약 12km 거리에 있는 봉덕리 공동

묘지이다.

그녀는 후손이 없었으므로 그녀의 시

를 아끼고 사랑하던 그곳 사람들이 그

녀의 묘소를 계속 돌보았고 1655년에 그

녀가 별세한지 45년만에 그녀의 묘소 앞

에 부안의 시인들이 묘비를 세웠다. 그리

고 1668년에는 부안의 아전들이 구전되어

오던 매창 시(詩) 58수를 목판으로 간행

하여 매창집을 엮었다고 한다. 1917년에

는 이미 세워진 묘

비가 풍화작용으

로 글씨가 알아 볼 

수 없게 되어 부안

의 시인들이 다시 

묘비를 세워 비 전

면에 명원이매창

지묘(名媛李梅窓

之墓)라고 음각하였다. 1974년에는 서림

공권에 매창기념사업회에서 매창시비를 

건립하였다. 또한 2001년에는 매창공원을 

조성했고 부안문화원에서는 매창전집을 

간행하였다.

매창은 만인의 연인이라는 노래말과 

같이 당대의 시인묵객의 연인이었다. 허

균은 매창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계랑(哀

桂娘)이라는 시 2수를 짓고 주석을 달았

다. 그 주석을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룏계랑은 부안의 기생이다. 시를 잘 짓

고 문장을 알았으며 노래와 거문고도 또

한 잘 하였다. 성품이 고결하여 음란한 짓

을 즐기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 재주를 사

랑하여 거리낌 없이 사귀었다. 비록 우스

개소리를 즐기긴 했지만 어지러운 지경

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들

의 관계가 오래되어도 시들지 아니하였

다. 지금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하여 한번 울어준 후에 시 2수를 지어 

슬퍼한다.룑

전북 부안은 변산반도의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광이 빼어나고 물산이 풍부

한 살기 좋은 고장이다. 여기에 시(詩)의 

정서적인 면을 더한다면 금상첨화이다. 

꼭 한번은 찾을만한 아름다운 곳이다. 이

곳 매창공원을 찾아 매창시 한 수를 읊어

보는 것도 풍류객의 멋이 아닐까 생각하

여 본다.  (끝)

<지난호에 이어>

觀! 夫市朝, 宏樓層疊, 士女繁鬧, 肥馬

大道, 長嘶花朝. 觀! 夫北邙, 古墳衰敗, 　

　荒落, 寒鴉古木, 悲鳴秋風. 前何是熱, 後

何是冷耶? 人之生也, 竟若是而已耶? 雲捲

而山空, 潮落而海虛, 日月落, 星辰蔽而天

地居然(瞑)[冥]閉, 人之死也, 竟若是而已

耶? 觀乎! 窮飢男女, 屋漏而　裂, 浸, 雪打

戶, 破衣襤褸, 頭蓬面垢. 何樂之樂, 何生之

生! 人生而難得公侯豪傑之勢, 高人烈士之

趣, 寒衣, 飢呼食, 　　役役而終一生, 寧

投海而死者可耶? 觀乎蜂蟻! 將者 卒者 守

者 戰者 役者 産者, 雄雄(窺窺)[雍雍], 來

來去去, 運花搬(密)[蜜], 探腐捨死, 勞勞

役役, 勤勤孜孜. 意者, 微物亦有, 久遠之大

計耶? 抑! 旣有生則, 必求其存而不能自止

者耶? 人之於生也, 亦若是而已耶? 世如苦

海, 夭者爲福而壽者爲禍, 夭而無寃易, 壽

而作善難, 人可赴海而死, 以(端)[短]其壽

者善耶? 抑! 亦忍痛耐苦, 長其生而積其善, 

以入于涅(盤)[槃]者, 爲最善耶?

저자거리를 살펴보노라면 거대한 누각

은 층층이 겹쳐져 있고, 선비와 계집들은 

북적북적 시끄러우며 살찐 말은 큰길가

에서 꽃이 피는 아침에 길게 울음을 운다. 

그러다 북망산천을 바라보노라면 옛 무덤

들은 허물어 쓰러지고 해골은 버려져 흩

날려 있으며, 을씨년스러운 까마귀는 고

목 위에서 가을 바람에 슬피 울고 있으니, 

이곳은 어찌 이리도 활기차며 저곳은 어

찌 저리도 을씨년스러운가? 사람의 삶이

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와 같을 따름인가?

구름이 걷히면 산은 텅 비게 되고, 조수

가 밀려가면 바다는 허전해지며, 해와 달

이 떨어지고 늘어선 별들이 가려지면 천

지는 꼼짝없이 어둠으로 닫혀지게 되니,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결국에는 이와 같

을 따름인가? 가릴 것도 변변찮은 굶주

린 남녀를 보노라면, 새는 집에 창은 찢어

지고 장마에는 부엌이 물로 잠기고 눈발

은 집안으로 휘몰아치며 남루하게 떨어

진 옷에다 흐트러진 머리와 때가 낀 얼굴

을 하고 있으니,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일 

것이며 삶이 무슨 삶이겠는가. 사람이 그

렇게 살아가다 어렵게 공후(公侯)나 호걸

(豪傑)의 권세와 고인(高人)과 열사(烈

士)의 풍취를 얻어서, 추우면 옷을 입고 

주리면 밥을 먹으며 전전긍긍하며 한 생

을 마치게 되느니, 차라리 바다에 뛰어들

어 죽어 버리는 것이 낳지 않겠는가?

벌과 개미를 보라! 앞선 놈과 따르는 

놈, 지키는 놈과 싸우는 놈, 일하는 놈과 

새끼 낳는 놈들이 

사이좋게 윙윙거리

며 왔다 갔다 하면

서 꽃의 꿀을 따 옮

기고 죽어 버려진 

것을 찾아 모으며 

한눈 팔지 않고 부

지런히 일을 하고 있다. 생각건대 미물에

게도 먼 앞날을 생각하는 큰 계획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주어진 삶이니 오로

지 그 생존만을 갈구하여 스스로 그치지

를 못할 뿐인가?

사람이 삶에 대한 것도 역시 이와 같을 

뿐인가? 세상이 마치 고통의 바다와 같다

면 요절하는 자는 복이 되고 장수하는 자

는 재앙이 되며, 요절하면 억울한 것이 없

기 쉽고 장수하면 착함을 이루기 어려운 

것이 되니, 사람마다 모두 바다로 달려나

가 죽음으로서 생명을 단축하는 게 옳은 

일이라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역시 고통

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그 삶을 늘이고 

선을 쌓아 이로 열반에 드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가?

余于人之生死, 不敢妄斷而, 宇宙之內 

蒼茫之外, 儼存者主宰, 欲扶眞養善, 滅惡

消凶, 以率萬物而生人也, 則信矣. 人之於

生也, 樂道安分, 忍辛耐苦, 勤孜而毋敢怨, 

則善矣. 存性養志, 行善而不怠, 使得俯仰

而無愧, 則雖死而無(感)[餘], 亦足矣. 余, 

於是乎, 歎聖訓之無, 而知震域之壽祿能致

其久遠也.

내가 사람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감히 

망령되게 단언하지는 못하나, 우주의 안

으로 아득히 넓은 그 언저리에 엄연히 존

재하는 분이 세상을 주재하며 진실을 북

돋우고 선을 기르며 흉악함을 소멸시키

고자 하면서 만물을 통솔하고 사람을 기

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곧 믿을 만한 것일 

것이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도리를 

좋아하고 분수를 지키며 괴로움과 고통

을 참고 견디어 힘써 일하면서 함부로 원

망을 하지 않는다면 곧 착하다 할 것이며,

품성을 보존하고 뜻을 기르며 착한 일

을 행함에 태만하지 않아서 하늘을 우르

러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러움이 없기

에 비록 죽는다 하여도 여한이 없다면 역

시 족할 것이다. 내가 그러한 까닭에 우리 

성인들의 가르침이 없어지고 드물어 진 

것은 한탄스럽지만, 우리 진역(震域)의 

장수와 복록은 능히 오래도록 이를 것이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

<지난호에 이어>

1차 부도의 악몽

어렵게 어렵게 1980년을 넘기고 1981년

을 맞이하였다.

당시 화천은 어려운 자금사정을 보완하

는 수단의 하나로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

국 업체의 L/C(수출 신용장)가 도착한다

는 전제 아래 삼성종합무역상사로부터 8

억 원 정도의 자금을 앞당겨 빌려 쓰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내 판매는 극

히 부진했지만 수출만은 그런대로 1천만 

불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었다.

삼성 또한 서로 신용을 지켜온 전례에 

따라 화천을 믿고 그 돈을 어음 몇 장만 

받고 빌려준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

지 이 해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신용장 내

도가 뚝 끊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그

해 1월 화천이 발행해 준 견질어음 1억 원

짜리를 은행에 돌려 결제를 요구해 왔다.

결국 화천은 그 1억 원을 결제하지 못

해 1차 부도를 맞았다. 그런데 삼성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어음만 받아 두었다

가 부도를 당하고 보니 생각을 고쳐먹게 

된 것이다. 부도가 난 1억 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나머

지 7억 원마저 날릴지 모른다고 판단하고 

내게 사람을 보내 협상을 제의했다. 협상 

조건은 부도어음을 자기네가 회수하겠으

니 수출용으로 쌓아둔 현품을 자기네가 

지정한 창고에 보관하라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수출 현품을 담보로 하여 더 

이상 수표나 어음을 돌리지 않겠다는 말

이었다. 이런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들어

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화천은 1차 부

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회사를 살리려는 종업원들의 한마음

이때까지 회사는 3개월 치의 봉급에다 

3월분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노조위

원장인 이준 군과 간부들이 내 방으로 찾

아 왔다. 이들 노조 간부들은 힘없이 앉아

있는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

게 말하는 것이었다.

룕회장님, 걱정마십시오. 이제 저희들도 

나서겠습니다. 회사가 자금난으로 쪼들리

고 있는데 저희들인들 어찌 월급만 받고 

있겠습니까? 어제 전체 조합원들이 밤을 

세워가며 회사 경영난 타개를 위한 회의

를 갖고 오는 8월까지의 급료를 유보시켜

도 좋다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회장님, 저희 월급을 8월까지 유보시켜 

주시고 보너스는 회사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받지 않을 작정입니다. 그리고 앞

으로는 저희 조합원들이 직접 기계를 들

고 나가 팔아 보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1978년 회사가 한창 잘 

될 때 당초 지급키로 한 보너스 300% 외

에 150%를 더 지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회사가 어려

운 이때 그 보너스를 회사에 반납키로 한 

것입니다. 회장님, 저희 노조원 모두는 회

사와 함께 그리고 회장님과 더불어 이 회

사를 끝까지 지키기로 결의를 보았습니

다.룕

이때를 계기로 나는 새로운 마음의 각

오를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화천 노조원

들의 보너스 반납과 임금 유보 사실을 어

떻게 알았는지 당시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려 언론에서 룏화천의 노사관계룑를 대서

특필해주었다. 이 또한 화천 가족 모두에

게 큰 용기를 주었다. 이것이 당시 룙조선

일보룚에 실린 기사(1981년 6월 2일자)의 

관련 내용이다.

룕경영난으로 허덕이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회사에 자진 

반납하는 등 희생적인 노사협조가 이뤄

지고 있다. 국내 최대의 금속공작기계 생

산업체인 광주시 서구 화정동 소재 화천

기공(회장 권승관, 62) 근로자 717명은 

150여억 원의 은행빚을 진 채 경영난에 

쪼들리고 있는 회사를 살리고자 결의, 체

불된 지난 3월분 급료 1억3,000만 원을 오

는 8월까지 유보시켜도 좋다고 회사에 통

보했다. 근로자들은 지난해에도 노사합의

에 따라 지급됐던 100%의 상여금을 회사

에 자진 반납했으며 1979년에는 연 300%

로 보장된 상여금을 75%만 받겠다고 회

사에 양보하기도 했다.룖

노조원들의 결의는 현

실로 나타났다. 그들은 자

신들이 만들어서 못 팔고 

있는 기계들을 들고 거래

처를 돌아다니며 직접 판

매에 나섰다. 비록 그들이 

판 물량은 정식 판매활동

에 비해 별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 배를 타고 시련

에 처한 화천 가족의 저력

을 한데 모으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지역사회는 물

론 정부로부터도 룏화천만

은 도와줘야 한다룑는 공

감대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였다.

청와대 노사대표회의 참석과 희망의 빛

1981년 5월 22일, 나는 이준 노조위원장

과 함께 이날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다. 대

통령이 주재하는 이 회의석상에는 전국 

각 시도의 10개 노사관계 우수기업 대표

와 노조위원장, 근로자 등 40여 명이 참석

했고,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을 비롯하

여 재무, 상공, 건설, 노동 장관 등도 자리

를 함께 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각 사 사

장과 노조위원장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네 

회사들의 경영 사정이며 수출, 시판 등에 

대한 얘기를 하였다. 전체적인 회의 분위

기는 대통령과 배석한 관계 장관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이런 판국에 나 혼자서만 회사의 어려

움을 말하기가 솔직히 용기가 나질 않았

다. 초조한 시간이 계속 흘러갔다. 어느 

순간 룏내가 여기서 더 이상 망설이다가는 

회사도 죽고 나도 죽는다룑는 비장한 생각

이 들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번쩍 

들었다. (다음호에 계속)

▣ 총재단회비

△권송성(부총재)  100만원

△권계동(상임부총재)  100만원

△권종준(감사)  100만원

△권영선(부총재)  100만원

△권경웅(부총재)  50만원(일부)

△권영성(부총재)  100만원

 소 계 55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영옥(합천) 20만원

▣ 대의원회비

△권용수(대전)  10만원

△권오선(노원)  10만원

△권인순(대전)  10만원

△권경환(영천)  10만원

△권영건(예천)  10만원

△권오익(안동, 상일맨션)

  10만원

△권오성(봉화, 혜성병원)

  10만원

△권혁정(대구)  10만원

△권유수(금천)  10만원

△권도현(창원)  10만원

△권혁필(영등포)  10만원

△권영례(부산부녀회장)  10만원

△권순창(안동, 별장공파)

  10만원

△권장은(안동)  10만원

 소 계 140만원

▣ 찬조금

△권승일(일본관서종친회) 

 194,226원(일화 2만엔)

 합 계 7,294,2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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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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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沙 權 正 孝 옮김 

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⑬
(규원사화)

부안 성황산기슭 서림공원 매창시비(梅窓詩碑)를 찾아서
 

▣ 향촌 권 오 창 (본원 자문위원) 

■ 역사기행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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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기계주식회사(전남 광주시 광산구)




